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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는 환경, 경제, 사회,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는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최근들어 더욱 빠르게 체감

하고 있으며, 2022년 발간 된 건강과 기후변화에 대한 란

셋 카운트다운 보고서(The 2022 report of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에서도 기후변화

가 직접적·간접적 경로로 인간의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뇌졸중, 부정적 출산 결과, 지정학적·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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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can affect mental health as well as physical health. A number of studies have recently been reported in 
Korea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indicators. Research conducted in Korea reflects 
specific environments and climate conditions in Korea, contributing to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policie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However, few studies have systematically reviewed studies o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xisting evidence regarding the association of climate change with mental 
health on domestic population groups by using a scoping review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o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The result of this scoping review showed that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has increased 
since 2015 compared to before 2015, and mental health issues related to temperature, natural disasters, and air pollution have 
been largely investigated.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rising temperatures, the effects of heat waves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would be even greater, and the importance of research between temperature and mental health is likely to increase. 
In addition,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natural disasters with trauma in Korea. Since 
natural disasters tend to be relatively limited to specific areas,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study the ment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residents in certain disaster areas and to suggest policies for recovery. Climate factors, including 
rising sea levels, could cause migration, geopolitical changes, and food instability, and these changes could also impact various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refor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mediating factors that could eventually affect mental health. Finally, a follow-up study including government reports is needed 
to identify trends in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and to review the policies proposed in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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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기에 대한 취약성 증가, 식량 불안정성 증가와 같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간접적 요인들을 제시한 바 

있다(Romanello et al., 2022).
기후변화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후요인

과 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Han, 2023; Hwang, Choi, Kim, et al., 2022; 
Kim et al., 2023). 그러나 아직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온도 및 환경 변화에 취약한 특정 질병에 대한 주제 

위주로 수행되고 있고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

구의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후와 관련

된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신 건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통해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가장 흔하게 발

생할 수 있는 충격이라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은 

어린이와 같은 민감계층 및 중·저소득국에서 더욱 취약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Palinkas and Wong, 2020). 국내에

서는 올 9월 전국 평균기온이 22.6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KMA, 
2023)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후 현

상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거주

지가 유실되는 등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불안 수준 및 스트

레스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자살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Safarpour et al., 2022), 따라

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와의 연관성

을 조사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국내의 특정 환

경과 기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환

경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국내 연구를 리

뷰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스코핑 리뷰를 통해 국내의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관련 연구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방향 및 연구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문헌 데이터베이스 및 키워드 정의

기후변화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연구를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핑 리뷰를 실시했다. 연구 대

상, 중재법, 결과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설정

하여 리뷰를 진행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보다 스코핑 리뷰

는 상대적으로 연구 주제의 폭넓은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고 지식 격차(knowledge gaps)를 파악하거나 문헌 

범위를 확인하는데 수행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며, 체계

적 문헌 고찰 수행 이전에 진행 될 수 있는 리뷰이기도 하

다(Munn et al., 2018). 또한 현재까지 발간 된 연구의 현

황을 고찰하여 요약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리뷰를 통해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영역을 확인

하여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는데 유용하다

(Arksey and O’Malley, 2005). Arksey와 O’Malley는 문헌

의 체계적인 고찰을 위해 스코핑 리뷰를 위한 5단계의 방

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1단계는 스코핑 리뷰

를 위한 광범위한 접근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는 ‘연구 질

문 형성’(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2단계는 연

구 질문에 답하는데 적합한 문헌들을 식별하는 ‘관련 연

구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 3단계는 ‘연구 선

택’(Study Selection), 4단계는 ‘데이터 기록’(Charting the 
Data), 5단계는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s)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Arksey and O’Malley, 2005). 본 연구에서도 해당 프

레임워크를 따라서 스코핑 고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정의한 ‘국내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말하며 영문으로 작성되었거나 국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다. 리뷰 과정에서의 문헌 선택은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검색 키워드를 이용한 문

헌 검색, 대상 문헌의 선택·배제 기준 활용 등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에서 제시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 가이드라

인에 따라 수행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국내외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였다. 많은 국내 

연구가 한국어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인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KMBASE)’, ‘한국교육학술

정보원(RISS)’, ‘코리아메드(KoreaMed)’를 활용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적으

로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그리고 건강 및 심리학 등 보건 

복지에 관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검색 엔진인 

‘Pubmed’와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여 논문 검색을 

진행하였다(Cha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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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DB별

로 검색어를 선정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중 KMBASE, 
RISS를 이용하여 검색할 경우 ‘노출변수’ AND ‘결과변

수’로 검색하였으며, 노출변수는 기후요인 관련 키워드, 
결과변수는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였다. 국외 데

이터베이스인 Pubmed, Cochrane Library와 국내 데이터

베이스 중 KoreaMed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검색

하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문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키
워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색인을 위해 구축한 표준화된 

의학용어 어휘집인 Mesh term과 함께 Title/Abstract term, 
‘Title Abstract Keyword’ term(제목/초록에 해당 키워드 

포함 여부)을 확인하였다(Charlson et al., 2021). 또한 국

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검색할 시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만 포함하기 위하여 ‘Korean’ 또는 ‘Korea’를 포함하

는 문헌으로 제한했다. 검색 연산식은 연구진 검토 및 기

존에 메타분석 및 스코핑리뷰를 수행했던 한양대학교 연

구팀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문헌을 조사하기 위해 활용한 

국문, 영문 키워드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2.2. 대상 문헌 선정 및 분류 방법

세 번째 단계는 키워드로 검색된 문헌을 선택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과정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

드를 검색한 결과, 총 1,970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는데, 중
복 문헌을 제외한 뒤 1,873개의 문헌에 대해 선별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다음의 문헌 포함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후와 정신건강 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일 것’으
로, 이는 2018 란셋 카운트다운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다

루었던 5가지 도메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영향, 노출 

및 취약성’과 연관성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Watts et 
al., 2018). 다만, 이 조사에서는 양적 연구 중 기후요인과 

정신건강 간 관계가 매개적 관계이거나, 종속 변수에 두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은 문헌은 제외하였

다. 둘째는 ‘양적연구, 질적연구를 포함한 원저 논문이어

야 할 것’으로, 문헌 리뷰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는 ‘2003년 이후에 발간된 논문일 것’으로, 본 분석의 

검색 시점은 2023년 5월 16일으로 기후변화 관련 논문이 

3년 연속 연 1개 이상 발간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23
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논문을 보고자 하였다. 넷째는 ‘영
어 또는 한국어로 된 논문 일 것’, 다섯 번째는 ‘인간을 대

Table 1. Search terms for articles written in English 

(PubMed, KoreaMed, Cochrane Library)*

➀ Search terms related to climate factors
climate change [MeSH Terms], climate change [Title/Abstract], 
global warming [MeSH Terms], global warming [Title/Abstract], 
greenhouse effect [MeSH Terms], greenhouse effect [Title/Abstract], 
climatic processes [MeSH Terms], temperature [MeSH Terms], 
temperature [Title/Abstract], climate [MeSH Terms], 
climate [Title/Abstract], weather [MeSH Terms], 
weather [Title/Abstract], climate crisis [Title/Abstract], 
extreme weather [MeSH Terms], extreme weather [Title/Abstract], 
natural disasters [MeSH Terms], natural disaster* [Title/Abstract], 
flood* [Title/Abstract], floods [MeSH Terms], storm [Title/Abstract], 
blizzard [Title/Abstract], drought* [Title/Abstract], 
droughts [MeSH Terms], wildfire* [Title/Abstract], 
wildfires [MeSH Terms], hurricane [Title/Abstract], 
cyclonic storms [MeSH Terms], air pollution [Title/Abstract], 
air pollution [MeSH Terms], particulate matter [Title/Abstract], 
particulate matter [MeSH Terms], carbon monoxide [Title/Abstract], 
carbon monoxide [MeSH Terms], nitrogen dioxide [Title/Abstract], 
nitrogen dioxide [MeSH Terms], ozone [Title/Abstract], 
ozone [MeSH Terms], sulfur dioxide [Title/Abstract], 
sulfur dioxide [MeSH Terms], 
volatile organic compounds [Title/Abstract], 
volatile organic compounds [MeSH Terms], 
ecosystem change [Title/Abstract]

➁ Search terms related to mental health
mental disorders [MeSH Terms], mental disorder* [Title/Abstract], 
mental illness* [Title/Abstract], mental health [MeSH Terms], 
mental health [Title/Abstract], self-injurious behavior [MeSH Terms], 
self-injurious behavior [Title/Abstract], self-harm [Title/Abstract], 
suicide [MeSH Terms], suicide [Title/Abstract], 
depression [MeSH Terms], depression [Title/Abstract], 
anxiety [MeSH Terms], anxiety [Title/Abstract], 
distress [Title/Abstract], anger [MeSH Terms], 
anger [Title/Abstract], sadness [MeSH Terms], 
sadness [Title/Abstract], despair [Title/Abstract], 
bipolar disorder [MeSH Terms], bipolar disorder [Title/Abstract], 
schizophrenia [MeSH Terms], schizophrenia [Title/Abstract], 
Stress Disorders, Traumatic [MeSH Terms], 
stress disorder* [Title/Abstract], stress [Title/Abstract], 
trauma [Title/Abstract], PTSD [Title/Abstract], 
addiction [Title/Abstract], substance use [Title/Abstract], 
substance-related disorders [MeSH Terms], 
sleep disorder* [Title/Abstract], dementia [MeSH Terms], 
dementia [Title/Abstract]

➂ Search terms related to research conducted in Korea
Korea [MeSH Terms], Korea [Title/Abstract], Korean [Title/Abstract]

* ‘Title Abstract Keyword’ term was used in the Cochrane Library
instead of ‘Title/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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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일 것’, 여섯 번째는 ‘한국 상황을 대상으

로 한 논문일 것’이었다. 이때 여러 국가의 결과를 다루되 

이 결과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의 상황을 개별

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분석에 포

함하였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료 출판 형태가 전문

(full-text)일 것’으로, 학회에서 발표된 Proceeding처럼 초

록만 출판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Table 3).
문헌의 1차 선택 및 배제 과정에서 3명의 연구자가 제

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선별 과정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

과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헌들을 제외하여 총 

116개 문헌이 남았다. 이후 2차 선택 및 배제 단계에서는 

전문을 확인하여 선별한 결과 총 75개의 문헌이 선정되었

다(Fig. 1). 최종 선정된 문헌의 정보를 3명의 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다. 검토한 정보는 

국내외 문헌, 연도, 교신저자의 소속기관, 기후요인, 정신

건강 요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정신건강 데이

터 종류, 대상 집단, 대상 지역, 연구설계 방법이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문헌 검토 결과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기후요

인과 정신건강 영향을 다룬 연구는 총 75개였다

(Supplementary Table 1). 20년간 수행된 전체 연구의 수

로, 평균적으로 매년 3.75건의 근거가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서 활용한 기후 관련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온, 자연재해(홍수, 가뭄, 지진, 
산불, 폭풍 등), 자외선, 대기오염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시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인식 또한 기후변화 관

련 요인으로 포함하였다(Chae et al., 2017; Léger-Goodes 
et al., 2022). 정신건강 요인은 자해/자살,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불안, 고통, 걱정, 괴로움, 분노, 슬픔, 절망 

등), 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트라우마 및 PTSD, 중독 

및 사용장애, 수면장애, 치매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일

Table 3. Study selection criteria

Inclusion 
criteria

- A study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 Original papers including cohorts study, 
case-control study, cross-sectional study, 
quantitative study, and qualitative study

- Papers published after 2003.
- Publications written in English or Korean
- Human subject research (included research that 

used de-identified patient data)
- A study on the climate environment in Korea
- Full-text article

Exclusion 
criteria

- A study that did not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 Review paper
- Papers published before 2003
- Publications that were not written in English or 

Korean
- Non-human animal, in vivo, in vitro study
- A study that did not target the Korean climate 

environment
- Non-full-text articles (such as conference 

proceedings and abstracts)

Fig. 1. Literature search and study selection process 

using the PRISMA flow diagram

Table 2. Search terms for articles written in Korean 

(KMBASE, RISS)*

➀ Search terms related to 
climate factors

➁ Search terms related to 
mental health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이상기후, 기온, 폭염, 
한파, 기상재해, 홍수, 폭풍우, 눈
보라, 가뭄, 산불, 태풍, 대기오

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

화질소, 오존, 아황산가스, 휘발

성유기화합물, 생태계변화

정신건강, 정신질환, 자해, 자살, 
우울, 불안, 걱정, 고통, 괴로움, 
분노, 슬픔, 절망, 좌절, 조울증, 
정신분열증, 조현병, 급성스트레

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스

트레스, 트라우마, PTSD, 사용장

애, 중독, 수면장애, 치매

* Since the keyword was searched in Korean, the table contents are 
also writte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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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후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을 

다루었다.
전체 75개 연구 중 총 23개(31%)가 국내 학술지에 발

표되었으며, 나머지 52개의 연구(69%)는 SCIE 학술지를 

포함한 국외 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되었다.
각 기후요인별로 어떠한 정신건강 요인을 확인하였는

지에 대한 결과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기온을 다

룬 12건의 연구 중에서는 5건에서 자해/자살을 다룬 연구

가 수행되었고, 4건에서 트라우마 및 PTSD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기온이 상승할수록 자해/자살이 증가하거

나 또는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 입원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주로 보고되었다(Choi, Jang, et al., 2020; Kim et al., 
2011; Kim, Yu, et al., 2018).

기후요인 중 자연재해(홍수, 가뭄, 지진, 산불, 폭풍)를 

다룬 19건의 연구 중에서는 자연재해와 트라우마/PTSD간 

관계를 연구한 문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재해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스트

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중

에서도 트라우마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

편함(불안, 고통, 괴로움, 걱정 등), 스트레스, 수면장애와 

관련된 연구도 보고되었다.
대기오염을 다룬 연구 중에서는 우울을 다룬 연구가 16

건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자해/자살간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10건 확인되었다. 특히 2017년 이

후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었는데, 2017년 미세

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9년에 미세먼지 특별

법이 제정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

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분석에 포함된 대기오염과 정신건

강 연구는 총 38건이었으며 이 중 32건이 2017년 이후에 

발표된 것이었다. 대기오염 연구 중에서는 미세먼지를 다

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 외에 황사나 이산화질

소, 일산화탄소의 노출 영향을 본 연구도 확인되었다(Lee, 
Jung et al., 2019; Shin et al., 2018).

마지막으로 기후요인의 일부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다

룬 연구가 있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인식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신건강 요인 중에서는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자 한 연구도 있었다(Kim, Park, and Lee, 2020)..

3.1. 연도별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

연도별로 발표된 연구의 수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처음 10여년 동안 연도별로 1~2건이 보고되거나 전혀 발

표되지 않기도 했다(Fig. 2). 그러나 2015~2016년에는 3편

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최근 5년

간은 2018년 10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2년 9

Climate factor Mental health factor
Number of 
literatures

Temperature

Self-harm/Suicide 5
Depression 1

General psychological 
discomfort

1

Schizophrenia 1
Trauma/PTSD 4

Dementia 1

Natural disaster

Self-harm/Suicide 1
Depression 7

General psychological 
discomfort

6

Stress 3
Trauma/PTSD 10

Addict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s

1

Sleep disorder 3

Ultraviolet rays
Self-harm/Suicide 1

Stress 1

Air pollution

Self-harm/Suicide 10
Depression 16

General psychological 
discomfort

5

Bipolar disorder 2
Schizophrenia 3

Stress 9
Trauma/PTSD 1

Addict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s

2

Sleep disorder 1
Dementia 3

Climate change 
awareness

Depression 2
General psychological 

discomfort
4

Stress 2

* The total number in this table may differ from that of reviewed 
studies (75 cases) since some studies had several climate factors or
mental health factors.

Table 4. The number of reviewed studies by climate 

factor and mental heal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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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처럼 매년 10건 안팎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23년은 

검색 시점이 5월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연구

가 발표되었으나 추후 2023년 전체 기간을 조사할 경우 

최근 5년과 비슷한 수의 연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은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

인 파리협정이 채택된 시기이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는 

2015 ~ 201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기후변화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나

타낸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및 정신건강 요인별 정책과 인구

집단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앞으로 더

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의 수행 기관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의 수행 기관을 의미하

는 지표로써 교신저자의 소속기관 분포를 확인하면(Table 
5), 절반이 넘는 연구(69%)가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대학

(보건의료, 의대/간호대/보건대)에 소속된 저자에 의해 수

행되었고, 국내 보건의료 분야 외 대학이 13건, 의료기관

이 8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 연구기관과 해외기관은 

각각 3건, 2건으로 대학 및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수가 적었는데, 정부/공공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연구보고서나 간행물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3.3.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정신건강 데이터

다음은 연구에서 정신건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한 데이터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절반 이상의 연구

(52%)가 정신건강 변수의 활용을 위해 설문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와 같

은 기존에 개발된 정신건강 측정 설문을 이용하거나(Lim 
et al., 2012),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의 정신

건강 문항을 활용하기도 하고(Jung et al., 2019), 아동·청
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을 활

용한 연구도 있었다(Joo et al., 2021). 설문 데이터 이외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

터(17%)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의 데이터

를 활용한 연구도 있었는데(12%), 이 경우는 주로 통계청

의 자살 사망 정보를 활용했다(Jee et al., 2017; Lee, Jung, 
et al., 2019). 그 외에 병원의 의무기록(7%)이나 소셜미디

어(1%)도 활용되었다(Fig. 3).

3.4.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의 대상 집단

이어서 어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는

지를 살펴보았다(Table 6). 성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 전
체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성인으로 분류한 연구에는 아동, 

Fig. 2.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in Korea, by year 

Affiliation Number of literatures

Domestic Universities 
(Medical/nursing/public health school)

52

Domestic Universities (Others) 13
Domestic Medical Institution 8

Domestic Government/Public Research 
Institution

3

Foreign Institution 2
* The total number in this figure may differ from that of reviewed 

studies (75 cases) since some papers reported more than one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Fig. 3. Types of mental health data used in research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in Korea

Table 5.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of 

research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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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으로 분류한 경우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명시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를 포함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

고, 노인, 어린이, 청소년을 다룬 연구는 각각 6건, 6건, 5
건이었다. 기타 집단에는 암 생존자, 범죄 발생 건수와 같

이 특정 집단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연구가 포함되어 있

다. 전체 집단을 다룬 연구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포함되

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은 아직 신

체적·정신적으로 발달 중인 단계이고 환경적 요인에 성인

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더욱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국내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연구의 대상 지역 및 

연구 설계 방법

연구의 대상 지역을 보면, 전체 연구 중 60%가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6%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재해를 연구 주제로 다룬 경우 2016년 경주 지진 사

태로 인한 트라우마 연구(Kim and Oh, 2019)나 대규모 자

연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는 삼

척을 대상으로 한 연구(La et al., 2023) 등 자연재해의 피

해를 입은 특정 지역의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았으며 실제로 이 분석에서 자연재해를 다룬 19개의 

연구 중 14개의 연구가 특정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자연

재해는 폭염, 고농도 미세먼지와 같은 사례보다 발생이 

드물고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연구 대상

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 방법을 확인한 결과(Table 7), 30건

의 연구가 단면연구로 수행되었으며, 20건의 연구가 과거

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후향적연구로 수행되었다. 
후향적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전향적연구

는 13건이었으며, 환자-대조군, 환자-교차 연구는 총 12건

이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는 3건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기후와 정신건강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를 포함하고자 

한 본 분석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관

련성을 검증한 양적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양적, 질적 연

구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스코핑 리뷰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수행 

된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첫 시도이다. 리뷰 결과,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2015년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크게 기온 및 자연재해, 대기오염과 관련 된 정신건강 문

제를 다루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리뷰한 

문헌은 총 75개였으나, 이 중에는 12건의 연구가 기온을 

다루었고, 자연재해는 19건, 대기오염은 38건으로, 세가지 

기후요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기온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는 주로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발생하고 단시간 내에 큰 정신적 피

해를 주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대한 주목을 끌기 쉬우며, 
대기오염 역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대두되

고 대기오염과 우울 등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가 유지된다면 2030년까

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Lee et 
al., 2023),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폭염으로 인한 신체

Types of study Number of literatures
Cross-sectional 30
Retrospective 20
Prospective 13

Case-control, Case-crossover 12
Qualitative 3

* The total number in this figure may differ from that of reviewed 
studies (75 cases) since some studies had two study design 
methods.

Table 7. Types of study design used in research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in Korea*Study population Number of literatures

Adult 30
Total population 24

Others 7
Elderly 6

Children 6
Adolescent 5

* The total number in this figure may differ from that of reviewed
studies (75 cases) since some studies had two types of study 
populations.

Table 6. Study population of review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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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신적 건강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폭염과 

정신건강 연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관련 

연구가 더욱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불, 태풍, 

지진, 홍수와 트라우마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자연재해는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

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특

정 피해지역의 주민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

고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수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연재해와 트라우마에 대

한 연구는 질적 연구를 활용한다면 트라우마를 겪은 참여

자의 경험과 개인적 의미에 더욱 집중하여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대기오염 연구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성되는 오존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심 및 위험

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ong and Han, 2022). 
따라서 향후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유해성을 갖는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도 계속해서 수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전체 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 설계 방법이었던 환자-대조군, 환자-교차 

연구를 활용하여 대기오염과 정신건강 간 연관성을 확인

하고 다른 방법론을 활용했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요인과 정신건강 사이의 매개변수

를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란셋 보고서에서

도 언급되었듯이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이

주, 지정학적 변화, 식량 불안정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향이 

유발될 수 있다(Romanello et al., 2022). 따라서 기후변화

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

개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에 발간 된 연구를 대상으로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및 학계의 연구 보고서에서 다뤄진 

기후요인과 정신건강 연구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검색 키

워드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기후 및 정신건강 관련 키

워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보고서 및 

검색 키워드를 고려하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에서 제시 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신건

강 정책에 대한 리뷰를 수행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 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를 대

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내와 

국외의 관련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면 기후변화와 정신건

강에 대한 연구 동향을 국내외 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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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uthor Climate factor Mental health factor
Lee et al. (2003) 자연재해 트라우마 및 PTSD
Lee et al. (2004) 자연재해 트라우마 및 PTSD

Chae et al. (2005) 자연재해 우울, 트라우마 및 PTSD
Heo et al. (2008) 자연재해 우울, 트라우마 및 PTSD
Cho et al. (2010) 자연재해 우울, 트라우마 및 PTSD
Kim et al. (2010) 대기오염 자해/자살

Chung et al. (2011) 자연재해 기타(부부관계)
Kim et al. (2011) 기온 자해/자살

Lim et al. (2012) 대기오염 우울

Cho et al. (2014) 대기오염 우울

Bae et al. (2015) 자연재해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Cho et al. (2015) 대기오염 기타(공황발작)
Kim et al. (2015) 대기오염 자해/자살

Lee et al. (2016) 자연재해 스트레스

Kim, Lim, et al. (2016) 대기오염 우울

Kim, Kim, et al. (2016) 기온 자해/자살

Cho and Cho (2017) 자연재해 우울, 트라우마 및 PTSD
Hong et al. (2017) 자연재해 자해/자살,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중독 및 사용장애, 수면장애

Jee et al. (2017) 기온, 자외선 자해/자살

Kamimura et al. (2017) 기후변화 인식 기타(SF-2)
Kim and Kim (2017) 대기오염 우울, 스트레스

Choi and Park (2018) 기온, 기타(강수량, 풍속) 기타(폭력 범죄)
Min et al. (2018) 대기오염 자해/자살

Nakao et al. (2018) 대기오염 기타(SF-3)
Shin et al. (2018) 대기오염 자해/자살, 우울, 스트레스

Han et al. (2018) 자연재해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스트레스

Hwang et al. (2018) 대기오염 스트레스

Kim, Ng, et al. (2018) 대기오염 자해/자살

Kim, Yu, et al. (2018) 기온, 대기오염 트라우마 및 PTSD
Lee, Myung, et al. (2018) 대기오염 자해/자살

Lee, Lee, et al. (2018) 기온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조현병, 치매

Woo et al. (2019) 대기오염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Lee, Nam, et al. (2019) 대기오염 스트레스

Jung and Kang (2019) 기후변화 인식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Shin et al. (2019) 대기오염 치매

Jung et al. (2019) 대기오염 스트레스

Kim and Oh (2019) 자연재해 트라우마 및 PTSD
Kim, Shin, et al. (2019) 대기오염 우울, 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수면장애, 기타(ICD10 F00-F99코드)
Kim, Kim, et al. (2019) 기온 자해/자살

Lee, Jung, et al. (2019) 대기오염 자해/자살

Lee, Kang, et al. (2019) 대기오염 치매,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Lee, Lee, et al. (2019) 대기오염 우울, 조현병, 기타(ICD0 F00-F99코드)
Han et al. (2020) 기온 자해/자살

Oh et al. (2020) 기온 기타(공황장애, F40)
Park et al. (2020) 대기오염 기타(ADHD)

Supplementary Table 1. List of reviewed studies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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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limate factor Mental health factor
Seo and Lee (2020) 자연재해 트라우마 및 PTSD

Kim, Park, and Lee (2020) 기후변화 인식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스트레스

Kim, Park, Han, et al. (2020) 대기오염 우울

Choi, Jang, et al. (2020) 기온 트라우마 및 PTSD
Choi, Bae, et al. (2020) 대기오염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Park and Han (2021) 기후변화 인식 스트레스

Yang (2021) 기후변화 인식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Jo et al. (2021) 대기오염 우울

Moon et al. (2021) 대기오염 기타(공황발작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Han et al. (2021) 자연재해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스트레스

Joo et al. (2021) 대기오염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Kim, Min, et al. (2021) 대기오염 자해/자살, 우울, 스트레스

Kim (2021) 기후변화 인식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Kim, Sul, and Kim (2021)
기온, 기타(강우기간, 강우량, 
평균습도, 바람세기, 일조량)

트라우마 및 PTSD

Kim, Sul, Lee, et al. (2021) 대기오염 우울

Kim, Bang, et al. (2021)
기온, 기타(강우량, 습도, 

바람세기)
트라우마 및 PTSD

Kim and Lee (2021) 자연재해 수면장애

Hyun et al. (2022) 자연재해 우울, 트라우마 및 PTSD
Park et al. (2022) 대기오염 기타(인지장애)
Shim et al. (2022) 대기오염 기타(ADHD)

Hong, Kang, et al. (2022) 자연재해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수면장애

Hong, Hyun, et al. (2022) 대기오염
우울,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조울증, 조현병, 스트레스, 

중독 및 사용장애 (알코올), 기타 (패닉질환)
Hwang, Choi, and Hong (2022) 자외선 스트레스

Hwang, Choi, Kim, et al. (2022) 대기오염 자해/자살

Joo et al. (2022) 대기오염 우울

Lee et al. (2022) 대기오염 중독 및 사용장애

Shim et al. (2023) 대기오염 치매

La et al. (2023) 자연재해 트라우마 및 PTSD
Han (2023) 자연재해 일반적인 심리적 불편함

Kim et al. (2023) 대기오염 자해/자살, 우울, 스트레스

Supplementary Table 1. List of reviewed studies on climate factors and mental health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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